가슴따뜻한 동화 하나 할께요
채송화
채송화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기가 팍 죽었다.

자기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채송화는 꽃의 요정한테 사정사정하였다.

“제발 내 꽃을 바꿔줘요. 내 꽃은 정말이지 볼품이 없어요”
꽃의 요정은 흔쾌히 채송화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래, 어떤 꽃을 원하느냐?”
채송화는 가장 큰 해바라기 꽃을 지목했다.

이내 채송화한테 해바라기 꽃이 얹혀졌다.

채송화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이 꽃은 무거워서 안되겠어요. 저기 저 나팔꽃을 주세요.”
꽃의 요정은 채송화한테 그가 원하는 나팔꽃을 얹어주었다.

채송화의 입에서 또 다른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건 미친년 치맛자락 같군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저기 저 얌전한 수련꽃을 주세요.”
꽃의 요정은 두말 않고 수련꽃을 얹어 주었다.

그러나 채송화의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요? 아, 물에서 사는 꽃이라 그렇군요.

안되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장 알맞은 꽃을 선택해 주세요.”
꽃의 요정은 빙그레 웃으며 채송화 본래의 꽃을 채송화한테 주었다.

“아, 아주 좋아요. 이 꽃하고 함께 영원히 살겠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 거 같네요. 무슨 꽃이죠?”
“채송화, 바로 네 꽃이란다.”                                          

이 이야기는 바보스런 달팽이와 바보인 방울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 구석에는 

한마리와 예쁜 방울꽃이 살았습니다.

달팽이는 세상에 방울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방울꽃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토란 잎사귀 뒤에 숨어서 방울꽃을 보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얼른 숨어버리는 것이 달팽이의 관심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큰 바위 두 개를 넘어서 방울꽃 옆으로 와선,

“저어 - 이슬 한 방울만 마셔도 되나요?”라고 하는 달팽이의 말이 

사랑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 방울꽃 곁의 바위 밑에서 잠못들던 것이,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 자기 몸이 마르도록 방울꽃 옆에서 있던 것이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민들레 꽃씨라도 들을까봐 아무말 못하는 것이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숲에는 노란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방울꽃은 나비의 노란 날개를 좋아했고 

나비는 방울꽃의 하얀 꽃잎을 좋아 했습니다.

달팽이에게 이슬을 주던 방울꽃이 나비에게 꿀을 주었을때에도 

달팽이는 방울꽃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다른 이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거야.”라고 

민들레 꽃씨에게 말하면서 까닭모를 서글픔이 밀려드는 것 또한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방울꽃 꽃잎 하나가 짙은 아침 안개 속에 떨어졌을때, 

나비는 바람이 차가와진다며 노란날개를 팔랑거리며 떠나갔습니다.

나비를 보내고 슬퍼하는 방울꽃을 보며 

클로우버 잎사귀 위를 구르는 달팽이의 작은 눈물 방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비가 떠난 밤에 방울꽃 주위를 자지 않고 맴돌던 것이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방울꽃은 몰랐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다 떨어져 버리고 

방울꽃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위에 떨어져 버렸을때, 

흙을 곱게 덮어주며 달팽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또 당신을 기다려도 되나요?”
그때서야 씨앗이 된 방울꽃은 달팽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채봉>

가장 잘못 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 J. 하비스 말을 인용하여 -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아랫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합니다.

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게으르지만 늘‘바쁘다 바쁘다’며 허둥댑니다.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쉽니다.

지는 사람은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이기는 사람은 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결과를 위해 삽니다. 

   느낌표를 찾아서 … <정채봉>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비단주머니 둘을 주며 말했다.

“빨간 주머니는 밤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열어 보고
노란 주머니는 낮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열어 보렴.”
딸은, 어머니가 별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 결혼인데 무슨 싸움이 있으랴. 

후후 웃고 넘겼다.

그런데 살아 보니 

차차로 불기가 들지 않는 방 웃목에 번지는 누기 같은,

그런 눅눅함이 둘 사이에 번져 들기도 했다.

기어코 어느 날 밤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지겨워, 지겨워’하면서 건넌방으로 건너와 생각하니 

어머니가 주신 주머니가 떠올랐다.

딸은 빨간 비단주머니를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남자가 보기 싫고 또 싫더라도 각자가 다른 방을 써선 안되느니라.

등을 서로 돌리고 자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도록 해라.”
얼마가 지난 후,

이번에는 낮에 싸움이 일어났다.

딸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노란 비단주머니를 열었다. 

거기에는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지 말고 

시장이라도 한바퀴 돌아보렴. 

그런 후,  찻집에 가서 모차르트 음악을 부탁해 놓고 

남자를 불러내 보려무나.” 

흙이 말했다. “내 안에는 인삼 씨가 들어 있다.”
물 한줌이 말했다. “내 안에는 잉어 알이 들어 있다.”
모래 한줌이 말했다. “내 안에는 사금이 들어 있다.”
공기 한줌이 말했다.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도 말이냐며 흙과 물과 모래가 웃었다.

공기가 대꾸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는 거야.”
흙과 물과 모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계속 킬킬거렸다.

공기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 없이 숨쉴 수 있는 생명 있으면 나와보라구 그래!”                 

<정호승>

아주 오래 전,        

비단벌레는 이름만 비단벌레였지 그 이름에 어울리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른 벌레들은 그런 그를 놀려댔다. 

“하하, 이름만 비단이면 뭐해?”
그 중에서도 개똥벌레가 가장 많이 놀렸는데, 

비단벌레는 밤하늘을 가르며 빛을 뿜고 지나가는 그가 부러워 

놀림을 당해도 대꾸 한마디 못했다.

비단벌레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름 그대로 비단처럼 아름다운 벌레가 될 수 있을까’를 

곰곰히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던 비단벌레는
문득 별빛을 가득 받으면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비단벌레는 날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별들 또한 비단벌레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빛날 때마다 비단벌레의 날개는 별빛으로 찬란했다.

지금도 비단벌레는 별들을 사랑한다.

비단벌레가 지금처럼 금적색과 금록색이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날개를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